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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와 기도하는 마음으로

제가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 중에 가장 감사드리

고 여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. 故 김지영 마

리아 막달레나 선생님입니다. 

김지영 선생님은 영화 ‘그녀를 믿지 마세요’라는 작품으

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. 그 당시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

계로 성당에 다니지 않고 냉담을 할 때였습니다. 그때 만난 

김지영 선생님은 저에게 하느님에 대해 체험하고 느끼셨던 

것을 많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나의 상태

를 눈치채시고 일부러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리

고 제가 연기를 하면서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면 귀담아 들

어주시고 조언과 응원도 해주셨습니다. 

영화 촬영이 끝난 뒤, 저는 성당에 다시 나가고 싶었지

만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.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일입

니다. 아마도 그때의 저는 힘든 일과 오랜 냉담으로 마음이 

많이 닫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느 날 문득 선생님이 생

각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.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

저와 함께 미사에 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.

처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성당에 가기로 약속한 날은 무

척 더운 날이었는데, 선생님은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

습니다. 그날 이후 주일마다 우리는 명동성당에서 만나 함

께 미사를 드렸습니다. 미사 후에는 오랜만에 고백성사도 

보고, 선생님께서 성물도 사주셨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얼

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선생님은 제

가 힘들 때나 기쁠 때 함께해 주시고, 응원해 주셨고 또 하

느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. 

선생님은 제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, 지금도 

제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‘아침기도’입니

다. 어느 날 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. 

빡빡한 촬영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부득이하게 주일미사를 

가지 못할 수 있다고….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 자연스레 눈

을 뜨자마자 하느님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침기도는 

꼭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다음날부터 저는 눈을 뜨자

마자 누워서 바로 성호를 긋고 하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. 

아주 짧게 그리고 어느 때는 조금 길게 기도를 합니다. 내

가 눈을 뜨자마자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하느님께서

는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었으니까요. 아침기도를 하

게 해주신 김지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생각을 

해봅니다. 나도 선생님처럼 나중에 후배에게 신앙을 되찾

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나는 

내가 신앙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느님께서 선생님을 보내

주셨다고 믿습니다.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고, 힘들 

때 연락드릴 수는 없지만 슬프지 않습니다. 지금 하느님과 

함께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가끔 마음

으로 이야기합니다. 

“선생님, 하느님과 함께 잘 계시죠? 가끔 너무 그립고 

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. 어렵고 힘들었던 

시간에 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하늘나라에서도 

응원해주세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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